
추천사

  해월당 봉려관스님은 제주도민의 삶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잊혀져가
던 200여년의 어두운 시간을 걷어내고, 다시금 중생의 삶에 안락을 빛을 
열어주신 제주불교의 중흥조요, 민족의 선각자이셨습니다. 

  관음사, 법화사, 불탑사, 법정사, 월성사, 백련사 등, 주요한 사찰을 여
법하게 중창하여 지역주민에게 자애로운 도량으로 선물하고, 여러 선지
식을 모셔 메말라 가던 정신의 삶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정법의 물길을 
열어주셨습니다. 또한 법정사 무오항일항쟁의 성공을 위하여 희생과 헌
신의 보살행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, 우리시대 호국불교의 선각자이기도 
합니다. 

  탄생 150여 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, 후학들이 이러한 소중한 자취를 
수집하고 재조명하여, 선명하게 남기겠다는 의지는 매우 뜻 깊은 일로 
여겨집니다.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당당히 걸으셨던 스님의 행적은 후
손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어줄 것입니다. 

  선대의 수승한 인연에 보답하겠다는 깊은 고마움이 담긴 오늘의 성취
가 많은 분들에게 향기롭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. 선대의 공적을 기리는 
것으로, 현재의 정진을 성찰하게 하고 앞날의 희망이 환하게 열려가기를 
기원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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